
일본 고고학의 발상지 

오모리 패총은 1877 년에 일본 최초로 

과학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일본 고고학의 발상지로 통합니다. 조몬 시대 

후기부터 말기(B.C. 2,400 년부터 B.C. 

300 년경)를 중심으로 한 유적으로, 조개와 

물고기, 동물 뼈, 토기, 석기, 사람 뼈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1955 년에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모스와 오모리 패총 발굴 

오모리 패총을 발굴한 것은 미합중국 

메인주 포틀랜드 출신의 에드워드 Ｓ. 

모스(1838~1925)입니다. 모스는 중학교 졸업 

후 제도공(製圖工) 일을 하면서 독학으로 

조개를 연구하여, 대학의 학생 조수와 학예원, 

대학 교수를 거쳐 1877 년에 일본으로 건너와, 

도쿄 대학의 초대 동물학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같은 해 6 월 19 일, 

요코하마에서 신바시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조개껍데기가 쌓여있는 모습을 발견한 

모스는, 그것이 패총임을 간파했습니다. 두 

차례의 예비조사 후, 발견으로부터 불과 

4 개월 후인 같은 해 10 월 9 일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발굴에서 토기 214 점, 토판(土版) 6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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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로 만든 도구 23 점, 석기 9 점, 조개 9 점, 

총 261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이 중 

165 점이 후에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모리 패총이 일본 고고학의 발상지로 

통하는 이유는, 과학적인 지식과 목적을 갖고 

발굴이 이뤄진데다가 발굴 2 년 후에 ‘오모리 

패총’과 그 일본어 번역판이 일본 최초의 

발굴조사 보고서로서 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항목을 들어 과학적인 검증을 한 

보고서는 당시로서는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림은 모스 본인이 직접 조개를 그리고, 그 

외는 일본인 화공인 기무라 세이잔이 

세밀하게 그렸습니다. 

그 후의 발굴 

1885 년에 박물학자인 미나카타 구마구스가 

오모리 패총에서 토기와 뼈를 채취했습니다. 

또한 1908 년에 작가인 에미 스이인이 

난굴(亂掘)을 하여, 저서 『땅속의 비밀』에 

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학술적인 발굴이 다시 이뤄진 것은 

1941 년의 오야마 가시와를 중심으로 한 

게이오기주쿠 대학의 발굴입니다. 그러나 그 

출토품과 기록은 전쟁의 화마에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오모리 패총은 1955 년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나, 1950 년대부터 60 년대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차츰 황폐해져 갔습니다. 

이를 우려한 지역 유지들이 패총을 

보존하고자 하는 단체를 결성하여, 보존 

활동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그 후 시나가와구는 두 번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84 년의 발굴조사에서는 

광범위한 패층(貝層)이 확인되어, 모스가 

출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돌로 만든 촉 및 

조개껍데기로 만든 장식품 등을 포함한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1993 년의 

조사에서는 패층 외에도 여섯 채의 주거터가 

확인되었습니다. 

두 개의 패총 기념비 

오모리 패총 발굴 기념비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모리 패총비’(도쿄도 

시나가와구 오이 6 초메)이며, 또 하나는 

‘오모리 패허비(貝墟碑)’(도쿄도 오타구 산노 

1 초메)입니다. 오모리 패총비는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사 사장이자 고고학자였던 

모토야마 히코이치가 발기인이며, 오야마 

가시와 등이 중심이 되고 모스의 가르침을 

받은 사사키 주지로 및 이시카와 지요마쓰 

등의 동의를 얻어 1929 년에 세워졌습니다. 

한편, 오모리 패허비는 도쿄 대학의 모스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모스와 함께 발굴에 

참여한 사사키 주지로의 기억을 토대로 

1930 년에 세워졌습니다. 

기념비가 세워졌을 당시, 모스가 발굴한 

장소의 정확한 위치는 발굴조사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경관도 바뀌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77 년, 모스가 발굴에 즈음하여 

땅 주인인 사쿠라이 진에몬과 주고받은 

보증금 관련 서류에 오모리 패총비 부근의 

주소와 지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발굴조사에서도 오모리 패총비 부근에서 

조몬 시대 후기의 패층과 주거터가 발견되는 

등, 모스가 발굴한 오모리 패총의 위치가 

증명되었습니다. 

현재의 오모리 패총 -오모리 패총 유적 정원- 

오모리 패총비를 중심으로 한 일대는 

1984 년에 시나가와구와 모스의 탄생지인 

미합중국 메인주 포틀랜시 와의 자매도시 

제휴 체결을 기념하여 정비되어, 이듬해에는 

오모리 패총 유적 정원으로서 문을 

열었습니다. 나아가 1996 년에 부지를 

확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광장이 마련되어, 오모리 

패총비를 비롯해 모스 동상, 포틀랜드시와의 

자매도시 제휴 기념비, 패층 표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나가와 구민들의 쉼터로서, 또 

일본 고고학의 발상지를 기리는 장소로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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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리 패총의 패층 표본(1984 년 발굴)


